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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rate of ability restoration after arthroscopic surgeries in
Thoroughbred racehorses. The racehorses that under arthroscopic surgery due to be injured his limbs were studied
during exercise or training at Busan Race Park from 2005 to 2010. Rate of arthroscopic surgical treatments was 1.4%
(63/4642). The results of arthroscopic surgery for the removal of osteochondral fragments from 70 limbs in 63 horses
are reported. Number of patients under arthroscopic surgery were 63 and 58 horses were recovered from the surgeries
and 5 horses were in training or resting at the time of publication. Only 52 of 58 horses had previous race experiences
before the surgeries. Success horses of returned to the same level of performance were 31 horses (59.6%) and failed
horses were 21 horses (40.4%). Average resting periods in success and failed horses were 7 months and 8.8 months,
respectively. Resting periods in success horses were shorter than failed ho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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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관절염은 말 임상가에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 중의

하나이고, 관절질병에 의한 말의 불용은 말 산업에서 최악의

문제이며 이 질병과 연관된 파행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1980년대 이후로 말 정형외과 분야에 관

절경이 도입되어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장비로 활약하고 있

다. 관절경은 절개부위가 작고, 관절절개술보다 이환율이 낮

으며, 시야확보가 쉬워 진단이 정확하고 처치가 확실하다. 방

사선 진단보다 더 정밀하게 관절내부를 알 수 있고 관절 안

의 염증효소를 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8,15,

19). 관절주위조직 또는 관절주머니에 손상이 적고 술부 부

종 및 통증도 감소하며 운동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조기에

운동을 가능하게 하며 미용적으로도 낫다. 물렁조직에 손상

을 줄이는 것은 관절연골의 건강에도 좋다. 동일한 마취기간

에 여러 관절을 수술할 수 있고 수술 후에 경주복귀, 동일능

력복귀 또는 과거능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말들은 빠른 기간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

점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장비의 기술적인 문제와 수의사

의 훈련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13). 

국내에서는 종합적으로 관절경 수술 후의 경주복귀율

(84.4%)과 호발부위에 대한 연구(1)는 있으나 경주마의 능력

복귀율에 대해 보고된 적이 없다. 이에 저자들은 말 임상가

에 도움이 되고자 관절경수술을 받은 말을 대상으로 경주능

력복귀율을 조사를 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공시동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 상주하는 국산 및 외국산

Thoroughbred 경주마에서 2005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경주 후 또는 훈련 후에 파행을 하는 말을 대상으로 보행검

사, 굴절검사를 하여 병변부위를 진단하고 난 후 방사선촬영

기(ML02F; Siemens, 독일)로 확진하였다. 모든 말들은 관절

경으로 수술을 마치고 난 후 약 7-10 일간 항생제 및 소염

제 등으로 술후처치를 받았다. 

경주로 및 경주거리

평면주로이고 강모래가 7 cm의 두께로 깔려있으며 주행방

향은 시계반대방향이다. 경주거리는 최소 1000 m에서 최대

2200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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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수술 및 술후관리

수술 전에 비스테로이드소염제와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진

정제로 전마취를 한 후 케타라®(Ketamine hydrochloride, 유

한, 대한민국)로 전신마취를 하였다. 환마를 앙와자세(dorsal

recumbency)로 수술베드에 올린 후 에이레인®(Isoflurane, 일

성신약, 대한민국)을 이용하여 흡입마취를 유지하였다. 수술

부위를 행거에 매달고 나서 삭모, 소독 및 수술포를 부착 한

후 관절경(KARL STORZ-Endoskope, STORZ, 독일)을 이

용하여 수술을 하였다. 골편을 제거하면 휴대용 X-ray 촬영

기(KX-60; Asahi Roentgen Ind., 일본)와 디지탈현상기

(DirectView CR975, KODAK, 일본)로 환부를 확인하고 잔

존골편 유무를 탐색하였다. 봉합이 끝나면 술부를 멸균거즈,

정형외과용 솜, 코반 등으로 감싸고 나서 압박접착 붕대로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였다. 회복은 쿠션이 장착된 말전용

회복실을 이용하였고 7-10 일간 항생제 및 소염제를 투여하

였으며 매일 수술부위를 소독하였다.

능력복귀율(Success rate of returned to the same level

of performance) 

부담중량 및 경주로 상태가 동일한 조건 하에 결승선 전

방 400 m에서 골인지점까지 거리(G2F)의 최고속도가 수술

전과 비교하여 같거나 빠르면 능력복귀 성공으로 분류하였

다. 그러나 부담중량 및 경주로 상태 등이 수술전후 비교가

곤란할 경우는 결승선 전방 600 m에서 골인지점까지 거리

(G3F)의 최고속도, 출발선에서 전방 200 m까지 거리(S1F)의

최고속도, 동일 경주거리 최고기록 순으로 비교하였다. 

결  과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 63마리가 70 건의 병변으로

관절경수술을 받았다. 기간 중 평균사육수는 4,642 마리였

고 관절경수술 수진율은 1.4%였다. 수술결과는 63 마리 중

에서 최근에 수술 후 휴양 중인 말 5 마리를 제외한 58

마리가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하였고 이중 경주출주에 성공

한 말은 49 마리(84.4%) 그리고 출주에 실패한 말은 9 마

리(15.6%)였다. 위 58마리 중에서 6마리가 수술하기 전에

경주에 출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52마리를 이용한 능력

복귀율은 31 마리가 기존 능력을 회복하여 59.6%의 능력복

귀성공률을 나타내었다(Table 1). 경주능력회복률은 외산마

(68%, 13/19)가 국산마(58%, 18/31)보다 높았다(Table 2).

능력복귀에 성공한 말들과 실패한 말들의 평균휴양기간은 7

개월과 8.8 개월로써 비율은 1:1.257이었다(Table 3). 앞발

목 박리골절에 국한한 비교에서 2008-2010년도(62.5%)가

2005-2007년도(50%)보다 성공률이 높았다(Table 4). 경주능

력복귀 성공률은 왼앞다리(58.8%)가 오른앞다리(55.5%)보다

높았다(Table 5).

고  찰

모든 연령 및 크기의 뼈 조각을 관절경으로 제거할 수 있

을지라도 모든 말들이 양호하게 관절경수술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13). 

경주마의 앞발목(carpus)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은 외상에 의한 뼈관절염이고 이는 박리 및 판상골절과 연

관된다(7). 앞발목의 박리골절은 경주마에서 흔하게 발생하

고 관절경수술에 가장 흔한 적응증이다(3). 본 연구에서도 앞

발목관절을 이루는 노뼈병변은 박리골절이 가장 많았다.

Table 1. Success rate of returned to the same level of perfor-
mance (52 horses)

Bones Success Failure Total

Herds

Carpal 

Radius 18(62.0%) 11(38.0%) 29

CB3 3(50.0%) 3(50.0%) 6

RCB 2(40%) 3(60.0%) 5

IC 2(66.7%) 1(33.3%) 3

MC3 0(0.0%) 3(100.0%) 3

Subtotal 25(54.3%) 21(45.7%)46(100.0%)

Non
carpal bone

P1 5(100.0%) 0(0.0%) 5

Tibia 1(100.0%) 0(0.0%) 1

Subtotal 6(100.0%) 0(0.0%) 6(100.0%)

Average 
Rate(%)

Total 59.6 40.4 100

RCB: radial carpal bone, CB3: third carpal bone, P1: first phalanx,
MC3: third metacarpal bone, ICB: intermediate carpal bone, PS:
proximal sesamoid bone

Table 2. Country bred and foreign bred of success return to
the same level in 52 horses 

 Country bred Foreign bred Total

Herds 31 21 52

Success returned 
horses

18 13 31

Success Rate(%) 58.0 61.9 -

Table 3. Average resting periods in 31 horses that returned to
the same level of performance

Success Failure

Average resting periods (months) 7.0 8.8 

Ratio 1.000 1.257

Table 4. Success rate of returned to the same level in chip
fracture of distal radiuses by the surgeon' proficiency

 2005-2007 2008-2010 Total 

Cases 12 16 28

Success returned horses 6 10 16

Rate(%) 50.0 62.5 -

Table 5. Success rate of returned to the same level by chip
fracture of distal radiuses

Both 
radiuses

 Right
radius

Left
radius

Total 

Cases 2 9 17 28

Success returned 
horses

1 5 10 16

Rate(%) 50 55.5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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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oughbred 경주마의 셋째앞발목뼈 및 노쪽앞발목뼈는 가

장 예후가 나쁘다(13). 본 연구에서도 셋째앞발목뼈는 능력

복귀에 성공한 말과 실패한 말이 각각 3마리로 동일하였고

노쪽앞발목뼈는 성공한 말(2 마리)이 실패한 말(3 마리)보다

적었다. 

앞발목 골절은 대부분 경주마에서만 관찰되고 심한 운동

을 하기 전의 어린 말에서는 드물며(2), 관절경수술을 받은

후 능력복귀율은 68%였으나(8) 본 연구에서는 앞발목골절의

능력복귀성공률은 54.3% (25/46)로써 외국에 비해 낮았다. 

첫마디뼈는 경주마가 훈련 중에 가장 많이 골절되는 부위

고 앞발허리발가락관절이 과신장으로 인하여 박리골절이 일

어난다(9). 본 연구에서는 모두 5마리가 경주능력복귀에 성

공하였다. 위 뼈들의 비율은 관절경수술에 흔할 뿐이지 경주

또는 훈련 중 발생하는 비율과는 다르다. 

골연골증은 전체에서 앞발목과 무릎에 나타났고 10% (7/

70)를 차지하였으나 경주전 출주기록이 있는 52 마리에서는

앞발목에 국한되었는데 3 마리 중 2 마리가 능력복귀에 성

공(66%, 2/3)하였다. 이단성골연골염은 앞발목에만 나타났고

모두 능력복귀에 성공(100%, 2/2)하였다. 이단성골연골증은

흔히 발생하고 다리의 여러 부위에 나타나며 모두 파행을 유

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차적 골관절염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10,11), 병변위치 및 상태 등이 치료효과를 좌우한다(5). 운

동하는 말의 뒷발목과 무릎병변에 대한 외과적 세척은 예후

가 양호하다(4).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경주기록이 없는 말

에서 무릎에 발생한 병변은 2 마리로 모두 양쪽에 발생하였

는데 외국의 연구에서는 161 마리 중에서 양쪽에 발생한 경

우(91 마리)가 한쪽만 발생한 경우(70 마리)보다 많았다(13).

회복을 마치고 훈련에 복귀하며 출전한 말은 56 마리 중

48 마리로써 경주복귀성공률은 85.7%였다. 경주복귀에 실패

한 경우는 술후관리도중이나 회복 후 관리중 또는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완전히 재기 할 수 없거나 경주마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마체상태가 악화된 말들이었다. 

우리나라는 앞발목 박리골절 말에서 경주복귀율은 81.6%

로써 일본(82.6%) (18)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경주능력복귀율은 판단하기 어려운데 경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약 6,000

가지가 넘는데 S2F 및 수득상금으로 결정하기도 한다(13). 

국산마와 외산마의 경주능력회복률은 외산마(68%, 13/19)

가 국산마(58%, 18/31)보다 높았다. 이는 성장기 때 영양 및

사양관리 등이 다른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능력복귀에 성공한 말들과 실패한 말들의 평균휴양기간은

7 개월과 8.8 개월로써 비율은 1:1.257이었다. 능력복귀에 성

공한 말들이 휴양기간이 짧았는데 이는 술후관리를 잘 하였

거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가장 많이 발생한 먼쪽노뼈의 박리골절만 비교하여 봤을

때 2008년부터 2010년(62.5%, 10/16)까지가 2005년부터

2007년(50%, 6/12)까지 보다 성공률이 높았는데 수술자가 능

숙해 질수록 능력복귀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먼쪽노뼈의 박리골절에서 능력복귀율은 왼앞다리(58.8%, 10/

17)가 오른앞다리(55.5%, 5/9)보다 높았는데 이는 많이 발생

하는 쪽에 수술도 많아서 숙련도가 더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경주능력복귀성공률은 59.6%였고 외산마(68%)가 국산마

(58%)보다 높았다. 능력복귀에 성공한 말들과 실패한 말들의

평균휴양기간은 7 개월과 8.8 개월로써 비율은 1:1.257이었

고 성공한 말들의 휴양기간이 짧았다. 앞발목 박리골절에 국

한한 비교에서 후반부(62.5%)가 전반부(50%)보다 성공률이

높았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술자의 능숙도 높아졌다. 경

주능력복귀 성공률은 왼앞다리(58.8%)가 오른앞다리(55.5%)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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